
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함종식 마티아    925-579-4260
총구역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2019년 11월 10일(제402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입 당 _56 봉 헌 _512, 221 성 체 _180, 152 파 견 _63 / 해 설 _이 수 은 (루 피 나 ) 제 1독 서 _김 은 경(카 타 리나 ) 제 2독 서 _김 승 희 (데 레 사 )
Narrator_Terry Chough 1st_M inchae Ki(Julia) 2nd_Yena Lee(Isabella) P ra y e r_A ly ss a  K w o n (M ic h a e la )

입 당 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 

이소서.

제 1독서  |   2마카 7,1-2.9-14    Second Maccabees 7:1-2, 9-14

화 답 송 |   시편 17(16),1.4ㄷ과 5-6.8과 15(◎ 15ㄴ 참조)

               Psalms 17:1, 5-6, 8, 15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Lord, when your glory appears, my joy will be full.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

   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Hear, O LORD, a just suit; attend to my outcry; hearken to   

   my prayer from lips without deceit. ◎

○ 계명의 길 꿋꿋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

   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

   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My steps have been steadfast in your paths, my feet have   

   not faltered. I call up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O God;

   incline your ear to me; hear my word.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

   습에 흡족하리이다. ◎

○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But I in justice shall behold your face; on     

   waking I shall be content in your presence. ◎

제 2독 서  |   2테살 2,16-3,5    Second Thessalonians 2:16--3:5 

복음환호송 |    묵시 1,5.6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죽은 이들의 맏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

   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 Jesus Christ is the firstborn of the dead; to him be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

복    음 |   루카 20,27-38(또는 20,27.34-38)    Luke 20:27-38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

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남택용(프란치스코) / 남선숙(요안나) 가정

(마태오 3반 반장: 이주일 요한사도)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혹은 세상살이의 온갖 위험과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기

를 바라거나 갖가지 어려움과 아쉬움을 풀어주시거나 

최소한 위로라도 받기를 원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쩌면 예수님을 이 세상살이의 동반자로 모시며 인생을 

보람 있고 뜻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

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

(루카 20,41-47)에서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메

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리고 하느님께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강조하시며 가르쳐주십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의 바라는 것이 뭔가 서로 엇갈리는 듯합니다. 사람들

의 눈길은 자꾸만 이 세상살이에 머무는데, 예수님께서

는 우리 삶의 도달점인 내세, 영원한 참 삶이 열릴 하

느님 나라에 관심을 두도록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영광으로 되살아난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새 세상에 속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 고통, 스러져 없

어짐, 부패, 죄의 세상이지만 미래의 새 세상,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부패하지 않는 정의롭고 믿음 

가득한 진리의 세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선택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

다. 이 나라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들어선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영적인 육신을 지니고 천사들

처럼 되어,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느님을 찬

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1코린 15,42 참조). 물론 하느

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순전히 은총으로 선택한 의로운 

이들 뿐 아니라, 불의한 자들도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

다(사도 24,15 참조). 하지만 오직 하느님 눈에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만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국에 얻게 될 이

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둘 때, 우리

는 오늘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의 ‘한 어머니와 일

곱 아들의 순교’의 충격적 장면을 혐오와 회피의 부담

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

해와 각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드러난 초

대교회 신자들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인내와 기도와 

상호 간의 격려를 통해 짐작하게 되는 굳센 신앙생활 

모습이 우리나라 초기 순교자들의 공동체 생활과 함께 

겹쳐서 눈앞에 떠오르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우리 모

두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1/10(Y) 11/17(Y) 11/24(N) 12/1(Y)
 English Mass: 11/10(Y) 11/17(Y) 11/24(Y) 12/1(Y)

35. 글쓰기나 일기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글쓰기나 일기 쓰기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묵상 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글을 쓰는 도중에 묵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기

도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쓰기 일기는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을 들여 높

일 수 있기에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기 쓰기나 묵상 노트는 

기도라 할 수 있다.

YOUCAT 발췌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Mass

Reading and Explaining the Word of God

When the Sacred Scriptures are read in the Church, 

God himself speaks to his people, and Christ, present 

in his word, proclaims the Gospel.

Therefore, the readings from the Word of God are to 

be listened to reverently by everyone, for they are an 

element of the greatest importance in the Liturgy. 

Although in the readings from Sacred Scripture the 

Word of God is addressed to all people of whatever era 

and is understandable to them, a fuller understanding 

and a greater efficaciousness of the word is nevertheless 

fostered by a living commentary on the word, that is, 

by the Homily, as part of the liturgical action.

 



     공지사항      

마태오 2 11/15(금) 8:00 PM 본당 센터 925 487 4478
마태오 1 11/16(토) 7:00 PM 강호중/고희정 댁 408 663 7498
루카   4 11/23(토) 6:00 PM 임응준/김은하 댁 925 551 1233
Yohan 1 11/16(Sat) 6:00PM Susan/Terry 510 364 6621
Yohan 2 11/16(Sat) 5:30PM Jina/Stanley 510 418 3243

교사회 월례회의

   - 일시: 11월 10일(오늘),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성모회 11월 판매 안내

   - 일시: 11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 품목: 고구마, 사과, 유기농 감

 

Adapt A Family & Joybells 프로그램

   - 오클랜드 교구 산하 CCEB(Catholic Charities East       

     Bay)에서 주관하는 Adapt A Family & Joybells 프로    

     그램에, 50명분의 Gift Card($40)를 보내려합니다. 각    

     가정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미사 후 또는     

     센터에 비치된 접수처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 11월 24일(주일)

사무실 시간 안내

   - 11월 5일(화) - 11월 17일(일) 까지 사무장님 휴가      

     관계로 사무실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용무가 있으신 분 참조하세요.

11월 반모임일정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 레지오에서 손수 만든 묵주,

  묵주지갑, 및 매일미사커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MS또는

  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www.tvkcc.org/shopping-at-amazon/ 

성당으로 도네이션하실 때, 회사의 Matching Fund를      

  활용해주세요. 

   - 많은 회사들이 Employee의 도네이션에 대해 Matching  

     Fund를 제공합니다. 저희 성당이 등록된 포털로는      

     Benevity(Google, Apple, SAP, Samsung, Microsoft...),   

     YourCause(LAM, Adobe, AT&T, nVidia,...)입니다.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8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1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하창완 안드레아 / 하남숙 스잔나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11월 1일(모든 성인 대축일): $513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명섭(7-10), 남석훈(10), 문기석(11), 이주일(7-12),      

     이주하(9-11), 정종락(10), 정현진(10,11), 조희진(9,10),   

     하창완(9), 함종식(11), 홍사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명섭(7-10), 남석훈(10), 문기석(11), 이주하(9-11),      

     정현진(10,11), 하창완(9), 함종식(11), 홍사현(10)

   - Bishop’s Appeal

     김명섭(7-10),남석훈(10),이주하(9-11), 정현진(10,11),     

     하창완(9), 함종식(11), 홍사현(10)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남석훈, 문기석, 조원정, 함종식, 묵주판매금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2,658 $413 - $3,300 $210 $190 $7,891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